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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도서소개 (출판사 책소개)
한 권 한 권 깊숙하게 읽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독서법
‘사춘기 가족이 함께하는 낭독 책모임’ 안내서

□ <사춘기 자녀와 함께하는 가장 ‘양심’적인 독서법>에서는 사춘기 자녀와 소통은 물론 책 
한 권 한 권을 깊숙하게, 제대로 읽는 가장 따뜻한 방법을 할 수 있는 ‘사춘기 가족이 함
께하는 낭독 책모임’을 소개한다. 책모임으로 사춘기 아이와 대화 나누기, 자존감 회복과 
집중력 키우기, 독서력보다는 공감력을 강조한다. 많이 읽기보다 천천히 읽는 낭독이 어
떻게 뇌를 자극하는지 살피고, 토론이 아닌 ‘이야기 나누기’를 하면서 소통 중심의 독서
모임이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. 

□ 책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춘기 아이 중심 책모임의 7대 원칙이 담겨 있다. 첫째, 가
족이 함께 한다. 둘째, 공평하게 이야기를 나눈다. 셋째, 책은 아이가 선정한다. 넷째, 모
두가 돌아가며 낭독한다. 다섯째, 끼어들지 않는다. 여섯째, 함께 윤독(輪讀)한 후 5분 안
에 책 내용에 관한 질문을 만들어 공유한다. 일곱째, 정기적으로 만난다, 는 것이 그것이
다. 

□ ‘양심’적인 독서모임에서는 『돌멩이국』, 『나의 라임오렌지 나무』와 같은 고전부터 『마음을 
읽는 아이 오로르』, 『긴긴밤』, 『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』처럼 최근에 발간된 책까지 

사춘기 자녀와 함께하는 가장 ‘양심’적인 독서법
- 가족이 함께하는 낭독 책모임의 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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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고루 아우른다. 모임 참가자들이 윤독을 한 후 올린 질문과 그중 함께 나누고 싶은 대
표질문을 뽑아 한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‘양심’적인 독서모임의 특징이다. 내 
주장을 앞세우고 관철시키는 토론이 아닌 궁금한 점을 풀고,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
경청의 시간은 독서모임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다.

□ 수업 준비
사춘기 아이 중심 책모임의 7대 원칙
1) 모두가 돌아가며 낭독(윤독)한다. 
2) 끼어들지 않는다. (판단, 평가하지 않는다.)
3) 책을 읽은 직후, 5분 안에 책 내용에 관한 질문을 만든다. 
4) 정기적으로 만난다.  
5) 가족이 함께한다. 
6) 공평하게 이야기를 나눈다. 
7) 책은 아이가 선택한다. 

□ ‘양심’ 적인 사춘기 책모임 방법(방학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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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엄마와 아이, 친구가 함께하는 책모임 방법
1) 낭독하기
하루 30분간 각자가 한 페이지씩 돌아가며 읽는다.
문자로 된 책을 소리내어 읽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용도 정리가 되고, 정리가 된 내용을 듣는 
사람도 귀에 쏙쏙 들어온다. 윤독을 하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에 모두 집중한다. 

2) 질문 만들기
낭독을 하고 난 후 5분 안에 질문을 3개~5개 만든다. 질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. 
사춘기 아이들이 만든 질문 예)
- 소녀는 왜 징검다리를 가로막고 있을까?
- 만약 가난해서 여친 선물도 못 사줄 형편이라면, 내 마음은 어떨까?
- 아들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건 왜 비겁할까? 
- 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낼 수 있을까?

3) 이야기 나누기 
책 한 권을 모두 낭독하고, 질문을 만들어 공유한 이후에는 마지막 책거리에 이야기 나누기 
시간을 갖는다. 그 시간을 통해 시간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. 이 시
간은 토론이 아니라 이야기를 ‘나누는’ 데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. 

4) 독서감상문 쓰기
이야기 나누기까지 하고 난 후에는 모임 후기 같은 독서감상문을 쓴다. 기승전결을 갖춘 형식
은 필요없다. 기록을 위한 것이다. 글은 쓰다 보면 는다. 사춘기 아이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글 
쓸 수 있도록 해준다. 


